
단풍나무

우기(Rainy season)가 시작 되었다.  이상기후 문제로 가을과 겨울이 빨리 다가온 느낌이다.  늘 가을을 

맞으면 단풍을 보게 되는데 그 때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풍 구경을 멋지게 하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기회가 되지를 않았다.  결국 뒷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치울 때에 아까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먼지를 머금으며 겨울을 맞는다.  동부에 살 때에는 그 시간이 4-5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많은 양의 낙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벤쿠버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칠 만큼의 낙엽이 떨어진다. 올 해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그 단풍이 멀리가지 않아도 가까이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었다.  5번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에 옆에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가 빨간 색을 내며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기대하던 곳이 아니다.  그곳에 

나무들이 단풍 나무였는지도 몰랐다.  마켓을 가는 길가에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일렬로 빨간색과 노란색을 

만들어낸다. 그곳에 있던 나무들이 그런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인줄 전혀 몰랐다.  지나가는 길가에 집 없는 험상 

굳을 것 같은 사람들이 쳐 놓은 텐트들 사이에도 단풍이 졌다.  그곳은 쓰레기와 더러운 것이 많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난 주 지나가면서 보니 누군가 그 자리에 심어 놓은 단풍나무로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주위 가까이에 아름다운 단풍은 그렇게 시작해서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주위에 쉽게 발견한 단풍들로 인하여 먼 곳에 있는 단풍만을 생각하던 내 자신이 허전하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2-3시간 걸려 도착한 그 어딘가에 비해 한 치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다. 교회에 나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장소나 

부흥회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매일 저녁을 먹는 내가 

사는 집에서 그리고 매일 운전하며 다니는 나의 자동차 안에도 항상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그 

은혜를 신학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위대해 질까? 그것을 건물과 사람들을 숫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뜨거움의 결과일까?  아니다.  엘리야를 조용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아닌가?  모든 것에 

지쳐버린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간다.  그 은혜를 따라 살다가보면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진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